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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북민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반대 수요집회 개최 

주 관 :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탈북민, 선민네트워크 등 인권단체
일 시 : 2018. 4. 4.(수) 11:00 – 12:00 (증언 포함)

장 소 : 주한 중국대사관(서울중앙우체국 앞) 및 광화문 외교부 

1. 지금 정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판
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려 회담날짜가 4월 27일로 신속하게 정
해졌고,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하여 
한국 가수들과 기념사진 찍는 모습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
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중국 선양에서 10대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 공안
에 체포된 데 이어 25일에도 쿤밍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탈북 여성 2명과 그들의 자
녀 2명이 붙잡혔고, 다시 지난 29일 밤 9시께 탈북민 16명이 중국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행방불명입니다(연합뉴스 2018. 3. 31). 이밖에도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되거나 중국 내 구금시설에서 피를 말리며 북송 대기 중에 있습니다.

3. 그동안 탈북민 가족들은 청와대·외교부 등 정부 당국에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호소
했지만 진정성 있는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모처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을 접견하였으나 강제북송 문제 언급은 역시 없었습
니다.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는 다시 내일 주한 중국대사관 및 우리 외교부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
하여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재삼 촉구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탈북민 가족이 직접 나와 애끊는 증언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8. 4.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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